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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Media Insight Ⅳ

TV와 OTT, 숏폼 플랫폼이 뒤섞인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는 단순 시청률만으로 콘텐츠 영향력을 설명

하기 어려워졌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광고 구간에서 시청자가 얼마나 머무르는지, 방송 직후 SNS·커

뮤니티·영상 플랫폼에서 얼마나 재확산되는지에 따라 실제 광고 가치가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고 시장에서 ‘광고 시청률’과 ‘화제성 데이터’가 함께 주목받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에 본 분석은 채널별·프로그램별 광고 시청률,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등 3가지 주요 지표를 통해, 최

근 시청자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또 어떤 콘텐츠와 인물이 화제성을 주도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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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채널 가구평균시청률

1 0.95

2  0.32

3 0.31

4 0.26

5 0.25

6 0.23

7 0.23

8 0.2

9 0.16

10 0.16

순위 채널 가구평균시청률

11 0.15

12 0.15

13 0.14

14 0.13

15 0.12

16 0.11

17 0.1

18 0.09

19 0.09

20 0.09

KEY POINT

① 채널별 광고 시청률 분석 

(자료 출처: 닐슨코리아, 분석 기간: 26년 7월)

7월 채널별 광고 시청률에서는 KBS2가 0.95%로 1위를 기록했다. 

JTBC(0.32%), YTN(0.31%), 연합뉴스TV(0.26%), tvN(0.25%)이 뒤를 이었다. 

KBS2는 프로그램별 광고 시청률에서도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3.39%), 

‘사랑이 온다’(2.70%), ‘1박2일’(2.49%) 등 7개 프로그램을 TOP20에 올리며 

채널과 개별 콘텐츠 모두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SBS는 채널별 순위에서는 9위에 머물렀지만 프로그램별에서는 ‘김부

장’이 5.51%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궁금한 이야기Y’, ‘미운 우리 새끼’ 등

도 TOP20에 포함됐다. 채널 평균과 개별 프로그램의 광고 경쟁력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7월 데이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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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프로그램별로는 드라마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김부장’을 비롯해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신입사원 강회장’, ‘사랑이 온다’가 1~4위를 차지했고, ‘유부녀 킬러’, ‘결혼의 완성’, ‘붉은 진주’, 

‘첫 번째 남자’ 등도 TOP2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부장’은 유일하게 5%를 넘기며 2위와 큰 

격차를 보였다.

예능에서는 ‘1박2일’이 5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나 혼자 산다’(1.89%), ‘놀면 뭐하니’(1.82%), ‘미

운 우리 새끼’(1.60%), ‘불후의 명곡’(1.57%)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다. 신규 드라마가 상위권을 끌

어올리는 동안, 장수 예능은 고정 시청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광고 시청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스포츠 콘텐츠의 경쟁력도 확인됐다. ‘2026 월드컵 아르헨티나-스위스’ 중계는 KBS2와 JTBC에

서 모두 TOP20에 포함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시차로 상당수 경기가 국내 기준 새벽 시간대에 

편성됐고 한국 대표팀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월드컵 중계는 여전히 높은 광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실시간 시청의 필요성이 큰 스포츠는 OTT 다시보기나 숏폼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시

청이 분산된 환경에서도 광고 구간의 주목도를 확보하는 콘텐츠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위 프로그램 채널
평균

광고시청률

1 김부장 5.51

2 사랑을 처방 해드립니다 3.39

3 신입사원 강회장  2.73

4 사랑이 온다 2.7

5 1박 2일 2.49

6 궁금한이야기Y 1.98

7 유부녀 킬러 1.95

8
2026 월드컵 - 

아르헨티나 : 스위스
1.94

9 나 혼자 산다 1.89

10 놀면 뭐하니 1.82

순위 프로그램 채널
평균

광고시청률

11 전설의 사내 1.71

12
2026 월드컵 - 

아르헨티나 : 스위스
 1.66

13 미운 우리 새끼 1.6

14 결혼의 완성 1.59

15 붉은 진주 1.57

16 불후의 명곡 1.57

17 첫 번째 남자 1.42

18 김부장 더 유니버스 1.34

19 가족관계증명서 1.26

20 TV 동물농장 1.26

② 프로그램별 광고 시청률 순위 분석

(자료 출처: 닐슨코리아, 분석 기간: 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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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출연자 출연 프로그램 채널 언급량

1 임영웅 산골총각 영웅  35,460 

2 소지섭 김부장  26,562 

3 리센느 전지적 참견 시점  22,868 

4 유재석 놀면 뭐하니?  14,288 

5 박지현 내일도 출근!  12,018 

6 김고은 도깨비 10주년 여행  11,398 

7 윤경호 김부장  11,333 

8 김혜수
지금 불룬이 문제가 

아닙니다
 8,868 

9 박진영 전지적 참견 시점  8,530 

10 남주혁 동궁  8,322 

순위 출연자 출연작품 채널 언급량

11 주상욱 김부장  8,229 

12 이동욱 도깨비 10주년 여행  8,160 

13 최대훈 김부장  7,819 

14 윈터 냉장고를 부탁해   7,812 

15 남궁민 결혼의 완성  7,598 

16 공효진 유부녀 킬러  7,473 

17 카리나 냉장고를 부탁해   7,281 

18 서장훈 연애전쟁   6,998 

19 이효리 연애전쟁   6,695 

20 조승우 동궁  6,204 

KEY POINT

7월 TV 출연자 화제성에서는 ‘산골총각 영웅’의 임영웅이 3만546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부장’ 소지섭(2만6562건), ‘전지적 참견 시점’ 리센느(2만2868

건), ‘놀면 뭐하니?’ 유재석(1만4288건) 순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광고 시청률과 화제성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는 점이다. ‘김부장’은 프로그램 광고 시청률 1위와 함께 소지섭·윤경호·주상욱·

최대훈 등 출연자 4명이 화제성 TOP20에 들어 시청과 온라인 확산을 동시에 잡

은 사례로 나타났다.

반면 임영웅과 리센느는 출연자 화제성 최상위권에 올랐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광고 시청률 TOP20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광고 구간에서 시청자를 붙잡는 

‘체류력’과 방송 이후 검색·뉴스·SNS를 움직이는 ‘확산력’이 서로 다른 경쟁력이

라는 의미다. 광고주 역시 도달과 시청 유지가 목적이라면 광고 시청률을, 캠페인

의 온라인 확산과 인물 연계가 중요하다면 출연자 화제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③ TV 출연자 화제성 순위 분석 

(자료 출처: 썸드렌드분석센터, 분석 기간: 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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